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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으로 고온장해가 작물 수량성 및 품질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. 고온장해는 

생장기간 동안 한계치를 넘는 고온으로 생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히는 현상으로, 이삭의 모양이나 지엽의 형태 등 초형에 따

라 품종간 차이가 있고, 특히 조생계통의 경우 등숙기간에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 심하다. 그러나 포장에서는 고온 처리가 

어려워 하계에 상대적으로 고온이 유지되는 온실을 활용하여 육성계통들의 고온 등숙성을 검정하고 우량계통을 선발하고자 

본 연구를 수행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2020년과 2021년 하계 온실에서 철원97호, 철원99호, 철원101호 및 철원 우량계통을 재식거리 20x10㎝, 1주1본으로 2열씩 

이앙하였고, 출수 후 50일에 수확하여 현미 외관품위를 검정하였고, 좋음, 보통, 나쁨 3단계로 계통을 구분하여 종자를 준비하

였다. 또한 포장에 재식거리 30x12㎝, 1주1본으로 이앙하였다. 생육기간 중 온실 기온은 데이터로거(Elitech Inc. USA)를 사

용하여 9월 중순까지 조사하였고, 외부 기온은 기상청 데이터를 사용하였다. 출수 후 50일에 수확하여 현미 외관품질 차이를 

3단계별 계통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. 또한 온실에 이앙한 철원출장소에서 육성된 70개 우량계통들 간의 차이를 보고자 현

미 외관품위 및 현미천립중을 조사하였다. 포장 시비량은 완효성복비(N:P2O5:K2O= 18-7-9%/20㎏)를 60㎏/10a 전량 기비

로 시용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2020년은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54일간 긴 장마로 인한 저온이 유지되었는데, 2021년은 7월초부터 8월 상순까지 전년대비 

3~4℃ 고온이 유지되었고,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저온으로 경과되어 등숙에 유리한 조건이었다. 2020년/2021년 철원

97호, 철원99호, 철원101호, 오대를 온실에서 재배한 후 현미 검정 결과 외관이 보통 이상인 시료가 각각 26.8%/83.3%, 

17.1%/100%, 29.3%/100%, 60%/50%로 나타났다. 2021년 기상조건 때문에 전 계통에서 보통이상 계통수가 증가하였는데 

오대는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. 그러나 연차변이가 커서 현미천립중 변화를 조사한 결과 포장 대비 온실 재배 천립중이 

84.4%~97.0%에 분포하여 현미외관보다 계통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. 철원출장소에서 육성된 우량계통들을 대상으로 검정

하여 단계별 가중치(3, 2, 1)를 주어 계산한 결과 2020/2021 전체 변이계수가 36.4%/33.9%로 높아 계통간 차이를 볼 수 있었다. 

이 중 조운(철원74호), 중모1031(철원84호)를 비롯하여 우량한 6계통을 선발하였고 초형, 내병성 등을 조사하여 고온등숙성 

벼 품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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